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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피텔 앰배서더는 서울 남산을 뒤로 한 장충동 언덕에 자리잡고 있다. 소피텔 외관에는 특히 강조한 부분이 
눈길을 끈다. 바로 ‘캐노피(Canopy)’와 ‘라이팅 타워(Lighting Tower)’.

비행기 날개 모양을 본뜬 캐노피와 호텔 건물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라이팅 타워는 밤이 되면 독특하고 품위
있는 외관으로 변화시키게 된다.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은 지난 1955년 10월 ‘금수장 호텔’로 문을 열었다. 65년 ‘앰배서더
호텔’로 개칭하고, 89년 프랑스 아코르그룹의 최고급 호텔 브랜드 ‘소피텔’과 프랜차이즈 계
약을 체결했다. 

서울 시내 호텔 중 가장 넓은 객실로 정평이 나 있으며 지상 19층, 지하 2층의 규모로 416개
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수백억원을 투자
해 대대적인 리모델링 프로젝트에 
착수, 2001년 말 새로운 호텔 외
관을 선보였다. 1층에 카페 및 레스
토랑 ‘카페 드 셰프’를 새롭게 오
픈했고 2차에 걸친 객실 전면 개보

수 및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남산과 도심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14층에
서 18층에 이르는 5개층을 VIP전용 ‘소피텔 클
럽 플로어’로 구성했으며 2003년 4월 새롭게 선
보였다.

이와 함께 기존의 일식당 ‘다케’, 중식당 ‘홍보
각’, 뷔페 레스토랑 ‘킹스’ 등 다양한 종류의 레
스토랑을 갖고 있다. 이밖에 결혼식 및 각종 연회
와 회의, 세미나를 유치할 수 있는 그랜드 볼룸과 
크고 작은 중·소 연회장을 고루 갖추고 있다. 

이 호텔은 내년 개관 50주년을 앞두고 지난 5월
부터 인사 관리 전문 컨설팅 업체인 ‘GCT Ser-
vices’와 계약을 맺고 ‘소피텔 기업 문화 프로
젝트’에 착수했다.

향후 9개월간 단계별로 집중적인 현황 분석 및 개
선책과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종업원들의 서비스 마인
드, 긍정적이고 상호 발전적인 건전한 조직문화 등 
내부 조직의 변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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